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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의 얼굴과 무용수의 몸으로 만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수궁가

- 10.27.~28.인천시립무용단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 -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 윤성주)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최신작 

<Water Castle (워터캐슬) - 토끼탈출기>가 오는 10월 27, 28일 인천

을 넘어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공연된다.

<Water Castle (워터캐슬) - 토끼탈출기>는 전승 ‘오구굿’의 스타일

과 주제로 풀어낸 <만찬 - 진, 오귀>, 그리스비극 「오이디푸스」를 

무용극화한 <비가(悲歌)> 등 창작 춤으로 감동을 선사해 온 윤성주 안

무가가 판소리 5대가 중 「수궁가」를 과감하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국의 대표적 고전에 이 시대의 통찰을 담아 감각적 스타일로 창작

하여 각자도생의 어른을 위한 현대적 무용극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고난도의 테크닉과 묵직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군무, 스타일과 개성이 

확연한 주역의 캐릭터연기, 시대적 공감을 견인하는 원전의 과감한 

재해석을 통해 별주부의 이야기는 ‘워터캐슬의 토끼탈출기’로 현대

의 관객과 만난다. 

어른을 위한 잔혹사로 재탄생한 고전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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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꺼리는 업무에 휘말린 ‘워터캐슬’의 말단 직원 별주부, 신

분 상승을 꿈꾸는 토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일신의 안위를 위해 토

끼의 간까지 노리는 용왕까지, 속물적 욕망과 이기심으로 물든 캐릭

터를 통해 작금의 세태를 돌아보게 한다.

용왕과 자라의 수궁은 철저한 계급사회로 현대 정치인들의 권력다툼

처럼 보이기도 하고 토끼가 사는 산속 역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결

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다. 고전 우화 속 세상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삶이나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안무자 윤성주는 하나의 인물이 가진 다층적 성격과 상황 속에서 끝

없이 변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존재들을 그린다. 우화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재미있게 

풀어보는 동시에 현실을 깨우치라는 종용을 더했다. 

수궁과 산속을 넘나드는 ‘별세계 판타지’를 구현하는 역동적 군무  

은회색 수트를 입은 직장인으로 그려지는 용궁의 만조백관들, 용왕 

앞에서 벌이는 어전회의는 기업의 회의처럼 커다란 테이블과 함께 한

다. 상좌다툼을 벌이는 날짐승과 들짐승 역시 과감하고 정교한 현대

적 움직임을 통해 파격적으로 표현했다.

간단한 이동으로 공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무대디자인, 고

전의 느낌보다는 현대적 스타일을 표현하면서도 캐릭터성을 높여주는 

의상이 더해져 무용수들의 춤과 함께 물속과 산속을 오가는 새로운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한다. 판소리 원전이지만 전통음악과 더불어 

현대적 리듬과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병용, 현 시대의 감각을 자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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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테이블이 20미터 대극장을 종횡하며 펼치는 스펙터클. 육해공

을 넘나드는 무용수들의 강렬한 움직임은 이번 작품이 온 가족이 즐

길 수 있되 결코 가벼운 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Water Castle’로 시작하는 문화적 글로컬라이제이션

1984년 창단 이래 한국 전통무용의 전승 및 이 시대의 춤 창작 활성

화를 목표로 달려온 인천시립무용단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

한 레퍼토리와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제9대 윤성주 예술감독과 함께 만들어 낸 창작 대작과 다채로운 기획

공연, 춤축제 등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무용단으로서 

완성도 있는 작품, 폭넓은 활동으로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5년 연속 외교부 선정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이자 도시 

외교의 주역으로 미국 한인 이주 100주년, 120주년 기념 하와이공연

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칠레, 에콰도르,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외 공연을 주도하는 등 국내외에 인천시립무용

단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개별이 곧 세계의 보편이 된다는 문화적 글로컬라이제이션 개

념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가는 K-pop에서 시작하여 

K-컬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립무용단이 추구하는바 그 자

체이기도 하다. 

인천 무대를 넘어 고양으로 탈출한 토끼를 찾는 이번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는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

가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다. 쉼 없이 달리는 

토끼와 꾸준한 거북이의 집념으로 질주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행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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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있다. 

우화의 얼굴과 무용수의 몸으로 만나는 새로운 수궁가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로 지역을 넘어 한국 춤의 중심에 설 인천시립무용단의 

춤을 확인해 볼 때이다.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공연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

 □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20:00 / 28일(토) 17:00

 □ 장    소 :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관 람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공연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032-420-2788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무용단

[붙임1]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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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사진

공연 사진


